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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제1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8일(수) 오후 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전국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성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여성 노동권 강화를 촉구했다. KT노동조합 조직 · 여성국장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여성의 평등노동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를 외쳤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 <변화, 행복한 미래로의 여(女)정(正)>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뒤엉킨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들까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무엇보다 여성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죽어 나가야만 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1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러나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은 여전하고, 가사와 돌봄, 심지어 가족의 생계까지 짊어지는 여성에게는 유독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고, 그나마 가진 일자리도 결혼, 출산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과 더불어 여성노동자가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입법과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여성이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세움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앞당기는 여정을 시작하자”고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결의를 당부했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성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해 ▲여성 대표성 확대로 성별 균형 달성 ▲임금, 채용, 승진 차별 없는 공정 노동시장 실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사회 구축 ▲폭력과 괴롭힘 없는 안전 일터 확보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 여성노동자대회 개최�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성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여성노동권 강화” 촉구





[제15 – 25호]


2024년 3월 8일(금)








